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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4.7원 하락한 1,197.4원으로 마감

금일 전망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발언으로 1,190원대 등락 전망

지난주 환율은 세계 경기 둔화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1,190원대로 레벨을 낮춰 장을 마감했다.

 

장기간 서울 환시 휴장을 앞두고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장초반 환율은 1,190원선 아래로 하락했으나 이후 외국

인이 대규모로 채권 매도에 나서며 환율은 빠르게 반등했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역송금 수요가 지속 유입되며 

이날 환율은 오후들어 1,19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으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의 부족으로 1,200원선을 돌파하지는 못

한채 전일 대비 4.7원 하락한 1,197.4원의 종가를 형성했다. 

 

한편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5.13원 상승한 1,024.64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1.80 1198.70 1189.50 1197.40 1195.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0.84 1058.40 1038.48 1056.64

금일 환율은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대내외 이벤트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7.5원 하락(스왑포인트 고려)한 1,191.0원으로 마감하였다. 연휴기간

동안 국제 유가 급락과 미 경제지표 호조로 NDF 시장에서 1,210원선까지 상승했던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190원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췄다. 금일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

성이 대두되며 하락 압력을 받겠으나, 국제 유가 급락과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연휴기간 동안 발

생한 대내외 이벤트의 혼조로 금일 환율은 1,190원대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5.60 ~ 1200.6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5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5914.74, -99.64p(-0.6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4.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473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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